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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suicides committed by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by assessing 
news reports. Methods: A total of 97 news reports on university student suicides on daily newspapers and TV newscasts from 2000 to 
2011 are included in this study. Analyses were perform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icided university students and temporal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es. Results: Suicide rate was higher among males than female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of suicide was jumping off while the most common place was the students’ residence. Issues related to academic and financial problems 
topped as the reasons for suicid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asons for committing suicide by school year and enrollment, but 
the location and season of committing suicide differed by reasons for suicide. Conclusions: Implication of this study, discussion on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suicide preven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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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모 대학 자살에서부

터 반값등록금 그리고 부실대학 퇴출에 이르기까지 대학 

관련 문제들이 다수 대두되었다. 그중에서 대학생 자살문

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관검색어로도 검색될 만큼 

일반대중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다. 연초에 발생한 유명대

학의 자살사건은 단순한 자살사건이나 엘리트의 자살을 넘

어서서 자살을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보

여주며 대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대학의 

학사관리제도에 대한 변화까지 요청하고 있다. 이를 계기

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2001년부터 최근 9년간 대학생 자살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

균 230명의 대학생이 자살을 했다(Park, 2011). 대학생 자살

건수는 2000년부터 최근 7년간 전국의 초․중․고생 자살

자 평균 109명(Kim, 2007)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대학

생들의 대부분이 속한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서 20
대 인구의 사망원인 중 44.9%를 차지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세계적으로도 20대의 자살률이 높

아지는 추세여서, 미국 내 대학 재학생의 자살은 1년에 

1,100명에 달하고 자살은 대학생 사망의 2번째 원인이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

상위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0). 그러나 최근 대학생 자살이 큰 이슈가 된 

것은 그동안 대학생 자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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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과되었던 것에 대한 자성일지도 모른다. 또한 대학생

이라는 단계가 발달적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집단이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인 청년기나 초기성인

기 집단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대학생이

라는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으로서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통

계청의 직종별 자살현황에 있어서 대학생은 가사, 학생, 무
직과 함께 미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학생 자살에 대

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대학생 자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으

로 인해 대학생 자살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기보다 20대 자

살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

된 연구의 대부분이 대학생의 자살실태보다는 자살생각이

나 태도 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우울, 충동, 무망감 등 자

살의 위험 요인(suicide risk factor)을 설명하는 노력이 대부

분이었고(Kim, 2009; Cho & Shin, 2009; You & Lee, 2008; Ha 
& An, 2008; Lee & Kim, 2007; Sohn, 2007; Min, 2005; 
Hamilton & Schweitzer, 2000; Kralik & Danforth, 1992; Bonner 
& Rich, 1988; Sherer, 1985), 최근에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Kim & Jung, 2010),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Yang & Clum, 1994) 그리고 영성(spirituality, Choi & Kim, 
2011; Taliaferro, Rienzo, Pigg, Miller, & Dodd, 2009)과 신앙

심(religiosity, Abdel-Khalek & Lester, 2007; Zhang & Jin, 
1996)등의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보다 높은 빈도를 나

타내기 때문에(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자
살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살자

체를 이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학생 자살의 특성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우

선 대학생의 자살 현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자살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결과와 경찰청의 범죄분석 등을 참조하였지만 대학생

의 자살에 관한 항목이나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서 일반대중이 대학생 자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지와 뉴스 등의 보도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살기사의 연구는 성공한 자살을 대상으로 연구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대중은 통계보다는 기사를 통해 자

살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경험하는 자살의 심각

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

악하고 그 특성과 변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

도매체에 보도된 대학생의 자살기사를 통해 자살실태를 조

사하였고, 조사된 대학생 자살실태를 통해 대학생 자살의 

특성(시간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살관련 변인을 

파악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우

리나라 11개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

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
겨레, 한국일보), 6개 방송/통신사(뉴시스, 연합뉴스, KBS, 
MBC, SBS, YTN) 그리고 12개 지역신문(강원도민일보, 강
원일보, 경북일보,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

보, 수원일보, 유코피아, 제주의소리, 제주일보, 충청일보)
의 기사 중 'N'포털사이트 뉴스검색을 이용하여 ‘대학생 자

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이유는 최근에 TV나 인터넷 매체의 선호도와 신뢰

도가 일간지보다 앞서는 상황을 반영하고, 한 가지 매체에 

국한하여 대학생 자살 사례를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에 중복된 

기사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검색된 기사 중 중복된 사례는 한 건으로 정리하였으며 

대학생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자살시도는 제외하였

다. 그리고 동반자살의 경우 수사를 통해 대학생으로 확인

된 경우는 포함하였으나 20대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인지 여

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간지나 

방송 또는 지역신문의 중복된 기사 내용을 통해 동일 대학

생의 자살사건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취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기사만을 선택하여 시간적 특

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자살관련변인에 대해 빈도분

석과 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for Window ver. 
17.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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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Year**

2000  1( 1.0) 

2001  3( 3.1)

2002  0( 0.0)

2003 16(16.5)

2004 15(15.5)

2005 10(10.3)

2006  4( 4.1)

2007 10(10.3)

2008  7( 7.2)

2009  6( 6.2)

2010 11(11.3)

2011(~Oct) 14(14.4)

Season & Month

Spring 34(35.1)

Mar 14(14.4)

Apr 11(11.3)

May  9( 9.3)

Summer 23(23.7)

Jun  6( 6.2)

July  7( 7.2)

Aug 10(10.3)

Fall 23(23.7)

Sep  4( 4.1)

Oct 12(12.4)

Nov  7 (7.2)

<Table 1> Temporal characteristics (n=97)

Ⅲ. 연구결과

1. 대학생 자살의 시간적 특성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생 자살은 12년간 총97건으

로 1년 평균 8건의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
에 1건(1.0%), 2002년에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으나 2003
년에 16건(16.5%), 2004년에 15건(15.5%)으로 많았고, 2011
년에는 10월까지 14건(14.4%)이 보도되었다<Table 1>. 이렇

게 보도된 기사 건수가 실제 대학생 자살 발생건수와 관련

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2002년도 기사 건수가 없는 이유

에 대해서나 2003년, 2004년, 2011년도에 특히 기사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

에 카드대란이나 특정대학 자살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

슈화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대학생 자살

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학생 자살분포를 월별/계절별로 살펴보면, 3월, 4월, 8

월, 10월에 각각 10건 이상이었으나, 다른 달에 비해 유의

하게 많은 수는 아니었다. 계절별로도 봄(3-5월)에 총 34건
(35.1%), 여름(6-8월)과 가을(9-11월)에 각 23건(23.7%), 겨울

(12-2월)에 17건(17.5%)이 발생하였으나 계절 간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자살이 일어난 시간은 00-06시에 14건(14.4%), 
06-12시에 16건(16.5%), 12-18시에 20건(20.6%), 18-24시에 

30건(30.9%), 미상 17건(17.5%)이었으며, 시간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6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第28卷 第5號

Variable Frequency(%)

Winter 17(17.5)

Dec 4(4.1)

Jan 4(4.1)

Feb 9(9.3)

Time

00:00-06:00 14(14.4)

06:00-12:00 16(16.5)

12:00-18:00 20(20.6)

18:00-24:00 30(30.9)

Unknown 17(17.5)

 ** p<0.01, Chi-square goodness-of-fit test

2. 대학생 자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학생 자살 보도 건에서 자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Table 2> 성별은 남자가 70건(72.2%), 여자가 25건
(25.8%), 미상이 2건(2.1%)으로 남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p<0.001). 보도 자료에 자살자의 학년 및 취학형태는 미상

인 경우가 대다수였고(53건, 54.6%), 해당정보가 있는 경우 

휴학생 11건(11.3%), 1학년 10건(10.3%), 2학년 10건(10.3%), 
3학년 5건(5.2%), 4학년 8건(8.2%)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Variable Frequency(%)

Sex***

Male 70(72.2%)

Female 25(25.8%)

Unknown  2( 2.1%)

School Status

Freshman 11(11.3%)

Sophomore 10(10.3%)

Junior  5( 5.2%)

Senior  7( 7.2%)

Leave of absence 11(11.3%)

Unknown 53(54.6%) 

 *** p<0.001, Chi-square goodness-of-fit test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97)

3. 대학생 자살관련변인

보도된 대학생 자살관련변인 중<Table 3> 자살 방법은 

추락 38건(39.2%), 의사(목맴) 27건(27.8%), 음독 17건
(17.5%)의 순으로 유의하게 많았고,(p<0.001) 그 밖에 질식 

6건(6.2%), 투신 4건(4.1%), 방화 2건(2.1%), 칼 긋기 1건
(1.0%), 미상 2건(2.1%)이었다.

자살 장소는 집 40건(41.2%), 숙박시설 18건(18.6%), 자취

방 11건(11.3%)이 유의하게 많고(p<0.001) 다음으로 학교 6
건(6.2%), 집주변 4건(4.1%), 건물 4건(4.1%), 산, 강, 바다 4
건(4.1%), 종교시설 3건(3.1%), 기타(지하철, 창고, 경찰서) 3
건(3.1%), 승용차 2건(2.1%), 미상 2건(2.1%)의 순이었다. 

자살 원인은 자살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27건(27.8%)외
에 학업(성적, 시험, 진로) 17건(17.5%), 경제문제(등록금, 
생활고) 12건(12.4%)이었고, 범죄(가해, 피해, 죄책감), 부
적응 및 신변비관, 이성문제가 각 7건(7.2%), 신체질환 및 

성형, 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가족관계(갈등, 불화)가 

각 6건(6.2%), 군(입대)관련이 2건(2.1%)이었다(p<0.001). 이
러한 자살 원인을 개인적 요인(신체질환/성형,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가족적 요인(가족관계(갈등, 불화), 경제

문제(등록금, 생활고)), 사회 및 환경적 요인(군(입대)관련, 
범죄(가해, 피해, 죄책감), 부적응/신변비관, 학업(성적, 시
험, 진로), 이성문제)의 3가지로 재분류해보았을 때,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40건, 41.2%)이 가장 컸

다(p<0.001). 



Variable Item Frequency(%)

Method of Suicide***

Hanging 27(27.8) 

Drinking Poison 17(17.5)

Falling 38(39.2) 

Suffocating 6( 6.2)

Drowning 4( 4.1)

Setting fire 2( 2.1)

Slitting 1( 1.0)

Unknown 2( 2.1)

Location of 
Suicide***

House 40(41.2)

Rented room 11(11.3)

Vicinity of house 4( 4.1)

Building 4( 4.1)

Accommodation 18(18.6)

School 6( 6.2)

Religious Facility 3( 3.1)

Mountain, River, Sea 4( 4.1)

Car 2( 2.1)

Others(Subway, Warehouse, Police Station) 3( 3.1)

Unknown 2( 2.1)

Cause of Suicide***

   Personal factor 12(12.4)

Physical ailment, plastic surgery 6( 6.2)

Mental disorder
(depression, bipolar disorder)

6( 6.2)

   Family factor 18(18.6)

Family relationship
(conflict, discord)

6( 6.2)

Economic problems
(school fee, hardships)

12(12.4)

   Social & environmental factors 40(41.2)

Military (enlistment) 2( 2.1)

Crime
(perpetrator, victim, sense of guilt)

7( 7.2)

Maladjustment, pessimism 7( 7.2)

School work
(grade, test, career path)

17(17.5)

Relationship with opposite sex 7( 7.2)

   Indefinable factor 27(27.8)

 *** p<0.001, Chi-square goodness-of-fit test

<Table 3>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N=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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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 자살원인에 따른 특성

<Table 4>는 학년, 계절, 장소에 따라 자살 원인이 다른

지 살펴본 결과이다. 학년의 경우 1학년과 4학년, 휴학생은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다른 원인에 비해 자살원인으로 가

장 많았고, 2학년은 가족적 요인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 그
리고 추정할 수 없는 요인이, 3학년은 가족적 요인이 많았

다. 그러나 이러한 학년에 따른 자살 원인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학생의 학년에 관계없이 자살 원

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고,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계절에 따라 자살 원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p=0.007). 개인적 요인과 추정할 수 없는 요인은 봄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적 요인은 가을이, 사회 및 환경적요인은 4
계절 모두 비슷하게 분포했다. 

  자살 장소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물리적 혹은 정서적 

거리감에 따라 유사한 장소로 묶어서 분석한 결과 자살원

인에 따라 자살 장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 및 환경적요인 모두 ‘집/자
취방’에서 자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집/자취방’을 

제외하고 보면 개인적 요인은 ‘집주변/건물’, ‘산, 강, 바다/
자동차/기타’가, 가족적 요인은 ‘산, 강, 바다/자동차/기타’, 
‘학교/종교시설’이,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은 ‘학교/종교시설’
이 많았다. 그리고 추정할 수 없는 요인의 경우 숙박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집/자취방’이었다.

<Table 4> Differences in the suicide characteristics by cause of suicide
 Unit: Case(%)

Cause of Suicide
Total

Personal factors Family factors Social & 
environmental factors

Indefinable 
factors

School status

Freshman 1( 9.1%) 2(18.2%) 7(63.6%) 1( 9.1%) 11(25.0%)

Sophomore 1(10.0%) 3(30.0%) 3(30.0%) 3(30.0%) 10(22.7%)

Junior 0( 0.0%) 3(60.0%) 1(20.0%) 1(20.0%) 5(11.4%)

Senior 2(28.6%) 1(14.3%) 3(42.9%) 1(14.3%) 7(15.9%)

Leave of absence 2(18.2%) 3(27.3%) 5(45.5%) 1( 9.1%) 11(25.0%)

Total 6(13.6%) 12(27.3%) 19(43.2%) 7(15.9%) 44(100.0%)

Season**

Spring(Mar~May) 6(50.0%) 2(11.1%) 9(22.5%) 17(63.0%) 34(35.1%)

Summer(Jun~Aug) 3(25.0%) 4(22.2%) 10(25.0%) 6(22.2%) 23(23.7%)

Fall(Sep~Nov) 2(16.7%) 7(38.9%) 11(27.5%) 3(11.1%) 23(23.7%)

Winter(Dec~Feb) 1( 8.3%) 5(27.8%) 10(25.0%) 1( 3.7%) 17(17.5%)

Total 12(12.4%) 18(18.6%) 40(41.2%) 27(27.3%) 97(100.0%)

Location of 
Suicide***

House/Rented room 7(58.3%) 9(50.0%) 26(68.4%) 9(33.3%) 51(53.7%)

Vicinity of house/Building 2(16.7%) 2(11.1%) 2( 5.3%) 2( 7.4%) 8( 8.4%)

Accommodation 1( 8.3%) 0( 0.0%) 3( 7.9%) 14(51.9%) 18(18.9%)

School/
Religious Facility 0( 0.0%) 3(16.7%) 5(13.2%) 1( 3.7%) 9( 9.5%)

Mountain, River, Sea, Car/ 
Others (Subway, warehouse, 
Police Station)

2(16.7%) 4(22.2%) 2( 5.3%) 1( 3.7%) 9( 9.5%)

Total 12(12.6%) 18(18.9%) 38(40.0%) 27(28.4%) 95(100.0%)

 

* p<0.05, ** p<0.01, *** p<0.001,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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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살기사를 통하여 대학생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하여 최근 12년간(2000-2011) 국내 일간지 및 뉴스에서 검

색된 97건의 대학생의 자살기사를 분석하여, 대학생 자살

의 시간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살관련변인에 대해 분

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기사에 나타난 대학생 자살은 남성이 여성보

다 높았으며 성비가 2.8로서 같은 기간 동안 통계청 사망원

인 통계결과의 성비 2.1보다는 다소 높았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학년별 자살학생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학 내 자살은 모든 학년에

서 일어나는데 반해 현재 대학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살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들이 대부분 신입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Kim, Jang, Joo, Gang, & Kim, 
2009; Hong. & Lee, 2002; Lee & Kim, 2001) 조사 시점 역시 

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실시되다보니 학교 적응에 

대한 점검보다는 사전조사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서 자살예방을 위한 스크리닝 기능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게 해준다. 이는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교당국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다. 예를 들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재학생에 대한 정기적

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및 

관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의 자살방법이 추락, 의사 그리고 음독 순이었다

는 점은 우리나라 자살의 경향을 연구한 다른 논문들과 

유사한 결과였으며, 자살방법에 있어서 청소년 자살의 방

법과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Kim, 2006; Kim & Sohn, 2006; 
Kim & Chun, 2000). 또한 자살 장소가 주로 집이었다는 점

은 청소년들이 집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Garfinkel, 1988)나 자살기사를 통해 청소년이나 성인을 연

구한 결과들과 일치하였다(Kim & Chun, 2000; Kim, 2006). 
그러나 자취방에서의 자살은 대학생 자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입학과 함께 원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

로 독립을 하는 상황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정서적인 

지지체계의 약화나 주거환경에서 오는 불안정하고 위축된 

생활(Lee, Jang, & Ahn, 2000)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위험 대학생

들의 경우 자살위기 시에 옆에서 자살도구와 같은 위험요

소의 접근을 차단시켜줄 사람이 없다. Durkheim(1897)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적은 인구 층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고 지지가 만족스

럽지 못할 때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De Man & Leduc, 
1995).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지 및 관리체계

가 필요하다.
혼자 생활하는 자취생들 못지않게 휴학생들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외국 대학 역시 자살실태조사에 학교 안에

서 발생한 자살만 포함시키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자살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거나, 학업적인 이유나 행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Haas, 
Hendin, & Mann, 2003) 휴학생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습을 돕는 대

안으로 ‘교수-학생 멘토링’ 제도 및 ‘선-후배 멘토링’ 제도

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휴학생

들의 복학을 돕기도 한다. 자취생이나 휴학생들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자살원인으로는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많았고, 다음으

로 추정할 수 없는 요인과 가족적 요인 순으로 많았다. 추
정할 수 없는 요인이 많은 이유는 성공한 자살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이 이미 사망했고 그 원인을 정

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Lee, et al., 
2008; Choi, 2004; Conwell, Pearson, & DeRenzo, 1996). 그 

외 학업(성적, 시험, 진로)과 관련된 원인과 경제적 문제

(등록금, 생활고)가 비교적 많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

는데, 이를 통해 대학생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부적응 및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군 문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

적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많아지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이 더해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상담과 더불어 특별히 학사경

고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일부 대학에서 시행

하고 있는 학사경고자들의 상담의무화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

방 및 정신보건교육에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현실대처능

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이 자살에 대한 역학적 정

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간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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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Kim & Jung, 2011; Niederkrotenthaler et al., 
2010). 

또한 자살원인 중 개인적 요인이 봄에 가장 많은 이유는 

새 학년이 되면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

신질환 및 신체질환 혹은 성형 등 개인의 취약성에 촉발요

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가
족적 요인이 봄보다는 가을에 많은 이유는 등록금 문제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가족 간 갈등이나 단절을 유발시켜 

자살을 하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

에 대해 학교당국의 평가방안과 관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원인인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 및 환경적 

요인 모두 거주지인 집과 자취방에서 자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적 요인인 경우에는 집, 
자취방, 집주변/건물, 산/강/바다, 자동차, 기타 등에서 주

로 자살을 한 반면, 가족적 요인은 집, 자취방, 학교/종교

시설, 산/강/바다, 자동차, 기타에서 그리고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의 경우에는 집과 자취방 이외 학교/종교시설 등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적 요인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

주지나 주변 장소 등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를 선택하나, 
가족적 요인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불만, 타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집주변보다는 학교, 
종교시설과 같은 특정한 장소나 산/강/바다, 자동차, 기타

(지하철, 창고, 경찰서)의 장소를 선택해 자신의 분노를 표

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추정할 수 없는 

요인의 경우 숙박시설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들이 가족

이나 주변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해 집이나 집주변이 아닌 

별도의 장소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들의 자살원인을 추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생 자살에 대한 실태를 취합하

여 이들 자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사나 뉴스 

등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대학생 자살에 대한 특징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사된 자살원인은 기사에서 언

급한 추정을 활용한 것이므로 실제의 자살원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학생 자살과 관련하여 구

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자살생각과 관련

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자살사건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언을 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생 자살의 특성과 변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생의 자살은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집이나 자취방 그

리고 집주변에서 추락과 의사 그리고 음독의 방법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학업관련 요인과 경제문제와 같은 

직면한 문제가 자살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자살원인의 차이는 없었으며, 자
살원인에 따라 자살 장소와 자살시기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자살예방 교육안의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대학당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공식기관을 통해 표

준화된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를 분석한 대학생 자살 특성

과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별 자살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특

성적 차이가 반영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사업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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